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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관상용벼는 벼 식물체에 다양한 색깔이나 특이한 형태를 가진 벼로서 관상적인 가치가 있는 벼를 말한다. 이 벼들은 논에 그림

이나 글씨를 쓰는데 이용할 수 있으며 화단조성이나 화분에 옮겨 경관을 조성하거나 관상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. 우리나라에

서는 현재까지 관상용벼 품종을 육성한 예가 없으며 기존에 이용되고 있는 자원(자도, 적도, 황도 등)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상

태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. 최근에 농촌관광이나 치유농업이 활성화되고 있는데, 다양한 종류의 관상용 벼를 개발하여 

이용한다면 논에서 경관적 가치를 높이는 소재로서 활용성이 기대된다. 

[재료 및 방법]

본 재료는 충청남도농업기술원에서 관상용으로 육성한 충남1호와 Padi Arong 1 Mardi NO. 4378(IT 226944)과의 교잡 후대

에서 선발하였다. 충남1호는 간장이 48cm로 매우 작으면서 이삭색깔은 흑자색이며 Padi Arong 1 Mardi NO. 4378은 장간이

며 분얼경에 흰 줄무늬가 있으며 출수기에 밝은 자색의 이삭을 가졌다. 2013년도 하계에 충남1호와 Padi Arong 1 Mardi NO. 

4378을 상호교배하여 그 후대에서 다양한 색깔을 가지는 개체들을 선발하였다. 

[결과 및 고찰]

충남1호와 Padi Arong 1 Mardi NO. 4378과의 교잡 후대에서는 다양한 잎색, 분얼경색, 이삭색을 가지는 개체들이 분리되었

다. 육묘초기에 일부 엽록소를 형성하지 못하는 개체들이 다수 발생하여 고사되었다. 잎의 색깔은 짙은 자색에서 녹색까지 다

양한 색깔이 분리되었다. 분얼경의 색깔은 흰색에서 분홍, 선홍색으로 분리를 하였다. 분얼경의 잎 및 본엽의 잎 일부는 흰색, 

분홍색, 선홍색 등의 줄무늬를 가졌다. 출수기의 이삭색은 흰색, 분홍색, 선홍색, 붉은색, 흑자색 등 다양하게 분리되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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